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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이렇게 하세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잦은 강우와 변덕스러운 날씨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여름철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업피해(침수·도

복·낙과·시설물 파손 등)에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벼는 논·밭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정비하고, 

배수로 잡초를 제거하는 등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물 빠짐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일찍 모내기를 실시해 침·관수된 논은 서둘러 잎 끝만이라도 

물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해야하며,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을 제거한다.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통해 뿌리의 활력을 촉진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벼멸구 등 병해충 

방제에 신경써야 한다. 

밭작물의 경우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습해를 예방하고, 피복한 비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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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땅에 고정시켜야 한다. 비오기전에는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를 살포하고, 비가 온 후 쓰러진 농작물은 세우고 

겉흙이 씻겨 내려간 경우 흙을 보완해 준다.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요소 0.2%액(비료 40g, 물20L) 또는 제4종 복합비료를 잎에 뿌려주어 

조기 생육회복을 유도한다.

  

과수의 경우 밀식재배는 철선지주를 점검하여 선의 당김 상태를 확인

하고,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하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방풍림

이나 방풍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

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를 발라주고 사과겹무늬낙엽병 등 병해충 방

제를 철저히 하고 피해가 심할 경우 수세회복을 위하여 요소 0.2%액

(비료 40g, 물20L)을 잎에 뿌려준다.  

비닐하우스·축사 등 풍수해 위험지구 내 시설물을 보수하고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정리하며 수방자재 장비를 미리 확보해 둔다.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여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키며, 비닐 교체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농작물, 

농업시설물 및 농업인의 안전사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440-6921~2)로 

문의하면 된다. 


